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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제 일대에 대한 조류조사는 2018 년 4~11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조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75 종이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은 3종

(팔색조, 새호리기, 노랑부리저어새), 보호종은 12 종(검은등뻐꾸기, 검은딱새, 꾀꼬리, 되지빠귀, 말똥

가리, 물총새, 뻐꾸기, 오색딱다구리, 종다리, 청딱다구리, 파랑새, 황조롱이)이었다.

1. 서 론

김제(도엽번호: 356044) 일대에 대한 기존의 조류조사는 이과 오(2001), 권와 임(2011)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본 조사는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조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는 김제(도엽번호: 356044) 일대로써 1:25,000 지형도를 9개의 격자로 나누어 5개 격자에 대하

여 6회씩 실시하였다(국립생태원, 2018).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과 같으며, 격자별로 선정한 지점 또

는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조사

격자
1회 조사 2회 조사 3회 조사 4회 조사 5회 조사 6회 조사

E1 2018. 4. 26 2018. 5. 29 2018. 6. 29 2018. 8. 15 2018. 9. 19 2018. 11. 10

E2 2018. 4. 26 2018. 5. 29 2018. 6. 29 2018. 8. 15 2018. 9. 20 2018. 11. 10

E3 2018. 4. 26 2018. 5. 29 2018. 6. 29 2018. 8. 16 2018. 9. 20 2018. 11. 10

E8 2018. 4. 26 2018. 5. 30 2018. 7. 2 2018. 8. 18 2018. 10. 27 2018. 11. 9

E9 2018. 4. 26 2018. 5. 30 2018. 7. 2 2018. 8. 18 2018. 10. 27 2018. 11. 9

표 1. 김제 일대 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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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제 일대 격자별 세부조사지역

3. 결 과

3-1. 전체 조류 현황

김제 일대에서 확인된 조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75 종 5,823 개체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

면, E1 이 48 종 1,640 개체, E2 가 43 종 1,155 개체, E3 이 40 종 1,095 개체, E8 가 45 종 1,178 개체, E9

가 36 종 755 개체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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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8 E9

꿩 14 5 5 10 7

쇠기러기 7 　 　 　 　

청둥오리 442 24 230 　 　

흰뺨검둥오리 137 164 38 6 7

고방오리 　 　 1 　 　

쇠오리 6 3 5 　 4

흰죽지 7 　 　 　 　

논병아리 9 　 1 　 1

노랑부리저어새 　 16 　 　 　

덤불해오라기 　 　 4 　 　

해오라기 4 2 　 　 　

검은댕기해오라기 　 　 　 1 　

황로 　 8 6 10 9

왜가리 50 11 11 1 6

대백로 　 9 　 　 　

중대백로 23 8 6 1 1

중백로 1 6 1 1 4

쇠백로 　 6 1 　 　

민물가마우지 5 　 　 　 　

황조롱이 3 　 　 3 2

새호리기 　 1 　 　 　

말똥가리 　 1 　 4 2

물닭 6 　 　 　 　

청다리도요 　 1 　 　 1

삑삑도요 　 2 　 　 5

깝작도요 　 2 　 　 　

집비둘기 　 　 13 　 　

멧비둘기 67 69 56 66 72

검은등뻐꾸기 2 　 1 1 　

뻐꾸기 5 3 2 4 3

파랑새 2 4 4 4 2

물총새 　 　 1 1 　

후투티 1 　 　 　 　

쇠딱다구리 　 　 3 2 　

오색딱다구리 10 2 　 8 1

청딱다구리 2 1 2 4 　

팔색조 　 　 　 1 　

때까치 11 6 10 7 23

표 2. 김제 일대의 조류



2018년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 4 -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8 E9

꾀꼬리 3 4 3 6 6

어치 4 2 2 9 1

물까치 116 94 83 102 87

까치 32 42 40 44 40

떼까마귀 12 　 　 　 　

큰부리까마귀 　 　 3 4 1

박새 35 30 12 34 19

진박새 1 　 　 　 　

쇠박새 3 5 2 4 　

스윈호오목눈이 　 　 1 　 　

제비 21 12 28 4 11

오목눈이 46 36 32 18 10

종다리 　 　 　 　 2

직박구리 67 52 38 61 27

숲새 　 　 　 4 　

섬휘파람새 　 　 　 5 　

개개비 　 　 4 　 　

노랑눈썹솔새 6 　 　 　 　

산솔새 1 　 　 　 　

붉은머리오목눈이 152 196 134 119 132

찌르레기 18 7 33 8 87

호랑지빠귀 　 　 　 1 　

되지빠귀 10 　 　 1 　

흰배지빠귀 　 　 　 1 　

딱새 15 12 5 9 8

검은딱새 　 　 　 　 1

쇠솔딱새 2 　 　 　 　

큰유리새 　 　 　 1 　

참새 219 211 261 172 157

알락할미새 1 2 　 　 1

백할미새 3 3 　 1 2

힝둥새 16 2 4 17 3

밭종다리 　 1 　 　 　

되새 1 70 　 358 　

쑥새 10 　 　 24 　

노랑턱멧새 28 16 5 34 10

촉새 4 4 4 2 　

합계(총 75종) 48 43 40 45 36

개체수(총 5,823개체) 1,640 1,155 1,095 1,178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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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종

김제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은 3 종(노랑부

리저어새, 새호리기, 팔색조), 보호종은 12종(황조롱이, 말똥가리,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파랑새, 물총

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종다리, 되지빠귀, 검은딱새)이었다(표 3, 그림 2).

격자 보호등급 서식유형 종명(기호) 종수

E1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서식 - -

이동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식 - -

이동 - -

보호종
황조롱이,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파랑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되지빠귀
8종

E2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서식 - -

이동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식 노랑부리저어새(r) 1종

이동 새호리기(t) 1종

보호종
말똥가리, 뻐꾸기, 파랑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6종

E3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서식 - -

이동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식 - -

이동 - -

보호종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파랑새, 물총새, 

청딱다구리, 꾀꼬리
6종

E8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서식 - -

이동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식 -

이동 팔색조(o) 1종

보호종

황조롱이, 말똥가리,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파랑새, 물총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되지빠귀

10종

E9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서식 - -

이동 -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서식 - -

이동 - -

보호종
황조롱이, 말똥가리, 뻐꾸기, 파랑새, 

오색딱다구리, 꾀꼬리, 종다리, 검은딱새
8종

표 3. 김제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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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제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및 서식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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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논과 밭의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산저수지(E1) 가장자리와 황산(E7) 등 

일부 지역에 삼림이 분포하나 이외의 지역에선 삼림 거의 분포하지 않았다. 남아 있는 소규모의 삼림 

역시 이차림이며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경작활동으로 인한 방해요인이 큰 지역으로 삼림성 번식조류가 

매우 빈약하게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는 만경강 지류인 용암천 일원(E2)에서 휴식을 취하는 총 16 개체

가 관찰되었다. 관찰지점의 용암천은 수심이 낮고 하상이 펄로 구성되어 있어 본 종의 취식지로 적합

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휴식을 취하던 일부 개체 들이 취식하는 장면도 관찰되었다. 용암천 

일원은 월동기간동안 주요 취식지 중에 한 곳인 것으로 판단되며, 만경강 중류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을 왕래하며 월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포와 월동생태에 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멸종위기종 2 급인 새호리기는 여름철 동안 발견되었으나 관찰된 지점 일대에서 번식가능성이 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먹이활동을 위해 본 지역에 출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는 황산 일원(E8)에서 5월 30 일에 울음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장소에서 번식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름철 조사시 같은 지점과 인접 지역을 재조사하였으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1 차조사시 발견된 것은 번식지로 이동과정에 중간기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제 언

조사지역 대부분 경작지(논과 밭)가 분포하고 있어 조류의 서식지로 중요한 공간이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백산저수지 인접 삼림 지역과 황산 일대의 삼림 지역에서 여러 삼림성 조류가 번식하

고 있었다.  본 도엽에서 삼림의 희소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삼림 지역의 벌채나 

기타 형질 변경없이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삼림이 널리 분포하는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특이한 조류상이 분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1에 위치한 백로번식지는 최근에 번식지 일부 수목이 벌채되어 해오라기, 쇠백로, 황로 등 소형백

로류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중대백로와 왜가리 만이 번식하고 있었다. 번식지의 훼손이 더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사지역은 사냥 등에 의한 밀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행위

가 발생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축사, 간이공업단지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소류지나 

하천, 저수지 등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 악화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금류의 축사에서 배설물 등

의 유입은 소류지나 하천에 월동하는 수조류의 먹이원 감소와 AI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축사 주변의 하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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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김제 수록리(E1) 백로 번식지 전경 사진 2. 번식지내의 중대백로와 왜가리(E1)

사진 3. 용암천에서 확인된 노랑부리저어새

(가을철조사, E2)
사진 4. 후투티(E1)


